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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5년 1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송현민(044-203-4590), 김만택 주무관(4597)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1.29(목) 발표한 전기 발전사업 

허가(3MW초과) 동향에 따르면

ㅇ 지난 한 해 동안 83건 4,287메가와트(이하 MW)(4인 가족 기준

으로 143만 가구 사용분)의 전기발전 사업이 산업부로부터 허가 

받았고, 39건 9,433MW(314만 가구)의 발전 사업이 시작됐다.

ㅇ 한편,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부가 허가한 발전 사업은

총340건 84,974MW이며, 이 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발전 사업은

총153건 35,264MW이다.

<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 및 개시 동향 >

연도 `01～`10 `11 `12 `13 `14 계

허

가

건수(건) 96 33 56 72 83 340

용량(MW) 35,795 16,511 10,030 18,351 4,287 84,974

개

시

건수(건) 57 8 18 31 39 153

용량(MW) 15,198 3,396 4,423 2,814 9,433 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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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추이

□ 2011년 33건에 불과했던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지난해 83건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 36%를 보였다. 그 결과 최근 한해에 허가한

건수가 과거 10년간(2001년 ~ 2010년)의 건수와 비슷한 수준

으로 올라섰다.

ㅇ 이렇게 연간 허가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ㅇ 2011년 20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2년 

에는 27건, 2013년에는 4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4년에는 

69건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누계 75건, 평균

8.4MW/건)이 건수로는 제일 많으나 용량 면에서는 풍력(누계 

64건, 평균31.4MW/건)에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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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電源)별 허가건수(`01-`14) 전원(電源)별 허가용량 MW(`01-`14)

ㅇ 풍력은 풍황(風況)이 좋은 강원도가 17건(26.6%)으로 전체 풍력

허가 설비용량의 29.6%를 차지했고, 전남과 경북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은 일조량과 유휴부지가 많은 전남지역이 26건(34.7%)

으로 전체 태양광 허가 설비용량의 46.2%를 차지했다.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추세에 비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

으로 하는 비(非) 신재생에너지의 일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최근에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4년 신청된 일반 발전사업 건수와 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9%(23건→14건), 82%(16,935MW→3,024MW)씩 감소했다.

- 최근 전력수급이 안정되어 대형 발전사업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그동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체 340건(84,974MW) 중 지금까지

사업을 개시한 것은 153건(35,264MW)으로 사업개시율이 45%

(용량기준 41.5%)로 집계되었다.



- 4 -

ㅇ 2010년 이전에 허가 받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17건은

허가반납(2건)과 민원해결과정에 있는 15건이다. 사업준비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민원해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2016년부터는 대부분 사업 착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준비기간 : 전기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지정받은 준비기간

내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ㅇ 사업준비기간은 발전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실제 필요로 하는  

기간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산업부 고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준비기간 >

전원별 태양광 풍력 석탄 LNG복합

고시 기준(년) 3 4 8 6

실제 기간(년) 1.3 2 4 3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사업 준비기간 연장비율이 18.6%(39/210건)로 

전체 평균 16.8%(57/340건)보다 높다.

-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22.7%, 20.3%로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업의 지연은 지역의 민원과 인허가 등 사업단지별 특수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설비용량의 규모와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는 이번에 작성한 발전사업 허가 동향을 토대로 다양한 

지표를 추가로 분석하여 전기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전기 발전사업 허가 통계(3MW 초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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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김만택 주무관(☎ 044-203-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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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전기 발전사업 허가 통계(3MW 초과)

1) 발전사업 허가와 개시동향
(단위: 건수, MW)

허가년도

원별

`01～`10 `11 `12 `13 `14 계
건 MW 건 MW) 건 MW 건 MW 건 MW 건 MW

신재생
45 1,587 20 795 27 468 49 1,417 69 1,263 210 5,530

(35) (880) (13) (214) (16) (264) (12) (613) (10) (146) (86) (2,117)

태양광 11 143 5 57 12 97 21 168 26 167 75 632

(10) (140) (4) (47) (9) (81) (7) (44) (7) (30) (37) (342)

풍력 14 423 8 173 7 185 15 535 20 693 64 2,008

(9) (280) (4) (83) (1) (20) 　 　 　 　 (14) (382)

기타신재생 20 1,021 7 565 8 186 13 714 23 403 71 2,890

(16) (461) (5) (85) (6) (162) (5) (569) (3) (116) (35) (1,393)

․바이오매스등 14 213 6 559 5 60 10 684 18 336 53 1,851

(12) (183) (4) (79) (4) (45) (3) (545) (1) (104) (24) (955)

․연료전지 4 34 1 6 3 127 3 30 5 67 16 264

(3) (24) (1) (6) (2) (118) (2) (24) (2) (12) (10) (184)

․조력 2 774 　 　 　 　 　 　 　 　 2 774

(1) (254) 　 　 　 　 　 　 　 　 (1) (254)

일반
51 34,208 13 15,716 29 9,562 23 16,935 14 3,024 130 79,444

(44) (23,625) (8) (5,683) (13) (3,607) (1) (130) (1) (102) (67) (33,148)

원전 4 9,600 　 　 　 　 1 2,800 　 　 5 12,400

(2) (3,000) 　 　 　 　 　 　 　 　 (2) (3,000)

석탄 7 9,390 3 6,100 3 2,700 4 7,280 　 　 17 25,470

(6) (6,980) 　 　 　 　 　 　 　 　 (6) (6,980)

LNG 17 11,399 8 8,953 3 2,575 5 4,300 3 1,891 36 29,117

(16) (11,659) (6) (5,020) (3) (2,575) 　 　 　 　 (25) (19,255)

집단에너지 4 2,244 　 　 19 3,628 11 2,491 10 1,130 44 9,493

(1) (415) 　 　 (9) (940) (1) (130) (1) (102) (12) (1,587)

구역전기 11 614 　 　 3 620 2 63 　 　 16 1,297

(11) (611) 　 　 (1) (92) 　 　 　 　 (12) (703)

부생가스등 8 961 2 663 1 40 　 　 1 3 12 1,667

(8) (960) (2) (663) 　 　 　 　 　 　 (10) (1,623)

계
96 35,795 33 16,511 56 10,030 72 18,351 83 4,287 340 84,974

(79) (24,505) (21) (5,897) (29) (3,871) (13) (744) (11) (248) (153) (35,264)

※ 1. ( )는 당해연도에 허가 받은 발전사업의 사업개시 건수, 용량

2. 발전5사 양수발전(16대, 4700MW)의 한수원 합병허가(2010.12.24)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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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사업 개시율 [앞쪽 1)의 발전사업 허가와 개시를 대비한 비율임]

(단위 : %)

허가년도

원별

`01～`10 `11 `12 `13 `14 계

건% MW% 건% MW% 건% MW% 건% MW% 건% MW% 건% MW%

신재생 78 (55) 65 (27) 59 (56) 24 (43) 14 (12) 41 (38)

태양광 91 (97) 80 (82) 75 (84) 33 (26) 27 (18) 49 (54)

풍력 64 (66) 50 (48) 14 (11) 22 (19)

기타신재생 80 (45) 71 (15) 75 (87) 38 (80) 13 (29) 49 (48)

․바이오매스등 86 (86) 67 (14) 80 (74) 30 (80) 6 (31) 45 (52)

․연료전지 75 (70) 100 (100) 67 (93) 67 (80) 40 (18) 63 (70)

․조력 50 (33) 50 (33)

일반 86 (69) 62 (36) 45 (38) 4 (1) 7 (3) 52 (42)

원전 50 (31) 40 (24)

석탄 86 (74) 35 (27)

LNG 94 (102) 75 (56) 100 (100) 69 (66)

집단에너지 25 (18) 47 (26) 9 (5) 10 (9) 27 (17)

구역전기 100 (100) 33 (15) 75 (54)

부생가스등 100 (100) 100 (100) 83 (97)

계 82 (68) 64 (36) 52 (39) 18 (4) 13 (6) 45 42

※ 용량기준 개시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상업운전시 용량이 증설된 것임

3) 발전사업 연도별 상업운전 착수
(단위: 건수, MW)

연도

원별

`01～`10 `11 `12 `13 `14 계

건 (MW) 건 (MW) 건 (MW) 건 (MW) 건 (MW) 건 (MW)

신재생 26 (450) 4 (331) 9 (86) 24 (451) 23 (798) 86 (2,117)

태양광 7 (87) 2 (23) 14 (154) 14 (78) 37 (342)

풍력 7 (253) 3 (44) 2 (36) 2 (50) 14 (382)

기타신재생 12 (110) 4 (331) 4 (20) 8 (261) 7 (670) 35 (1,393)

․바이오매스등 9 (93) 1 (60) 4 (20) 6 (144) 4 (639) 24 (955)

․연료전지 3 (18) 2 (17) 2 (118) 3 (32) 10 (184)

․조력 1 (254) 1 (254)

일반 31 (14,749) 4 (3,065) 9 (4,337) 7 (2,362) 16 (8,635) 67 (33,148)

원전 2 (3,000) 2 (3,000)

석탄 5 (5,240) 1 (1,740) 6 (6,980)

LNG 11 (8,139) 1 (1,149) 1 (1,032) 3 (1,602) 9 (7,333) 25 (19,255)

집단에너지 1 (60) 1 (77) 4 (204) 2 (246) 4 (1,001) 12 (1,587)

구역전기 6 (350) 1 (99) 2 (101) 1 (115) 2 (38) 12 (703)

부생가스등 8 (960) 1 (400) 1 (263) 10 (1,623)

계 57 (15,198) 8 (3,396) 18 (4,423) 31 (2,814) 39 (9,433) 153 (35,264)


